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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니

성령이 불꽃처럼 내려와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두움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길 보호자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영혼과 

육신의 건강함으로 사랑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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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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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사목위원회 직원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그날의 복

음을 읽고 ‘이주민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합니

다. 이는 하루를 이주민을 향한 진정한 사랑 안에서 그들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만이 우리 복음 선포의 사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끌어 가십니다! 저희는 주님의 작은 도구입니다.”라고 고백

하며 성령께 우리 일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걸고 두려워 떨던 사도들

에게 보호자 성령께서 불꽃 모양의 혀의 모습으로 내려오

신,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며 그들

을 세상으로 파견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을 떠올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

당으로 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

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

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

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예수님의 복음 선

포 여정 중 성령께서는 시작부터 그 이후의 모든 활동의 한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끌

어 주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명인 가난한 이들

을 위한 봉사와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완성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파견과 맞닿아 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

다.”(요한 20,21)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파견의 말씀과 함께 

보호자 성령을 내려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제자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담

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

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

입니다.”(사도 2,38)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

습니다.”(사도 4,12)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이기에 어떠

한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지상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을 뽑으시어 세상 끝까지 파견

하시며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

심에 그들은 “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당신 뜻을 이루

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며 순명으로 응답하고 있

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으셨던 그 성령과 함

께 우리를 당신 사랑의 사도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견하

십니다. 그 파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

의 증거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

시고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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